
강릉아산병원 곽재영 로봇수술센터장(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)과 의료진들.  

지역아산병원 사람들 ｜ 강릉아산병원 로봇수술센터 

그동안 환자에게 피해를 준 사고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입니다. 

1,000례 달성은 숫자적인 의미보다 로봇수술이 단 한 번의 사고 

없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가 더 커요.” 곽재영 로봇수

술센터장은 “이제 로봇수술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

하나의 선택지가 된 것 같아 뿌듯하다”고 말한다. 

로봇수술의 효과적인 활용을 고민하다 

로봇수술은 집도의가 원격으로 조종하는 로봇팔을 활용해 수

술하는 최소 침습 수술방법이다. 로봇팔이 들어갈 작은 구멍 몇 

개만 절개하기 때문에 출혈과 통증이 적고 환자의 회복 속도를 

높이는 장점이 있다. 의사 역시 10~15배 확대된 3차원 입체 영

상으로 수술 부위를 확인하면서 한층 정밀하게 수술할 수 있다. 

강릉아산병원 로봇수술센터는 이러한 로봇수술의 장점을 알

리고 강릉지역에서도 로봇수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는데 

주력했다.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진에게도 세미나와 체험행사 등

을 통해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

환자에게 최선이 되는  로봇수술을 꿈꾸다 

강릉아산병원은 2021년 7월 로봇수술

시스템을 도입했다. 강원 영동지역 최초로 

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이에 발맞

춰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

었다. 그리고 2025년 로봇수술 1,000례를 

달성하며 강원 영동지역 로봇수술 거점 병

원으로 자리매김했다. 

“그동안 강원 영동지역에는 상급종합병

원이 없었고, 로봇수술도 도입되지 않았어

요. 강릉아산병원의 로봇수술 도입은 서울

에 가지 않아도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

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크고, 강원 영동지

역의 의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

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 로봇수술 도

입도 늦은 편이고 1,000례 달성을 이루기

까지 시간이 걸렸지만, 가장 중요한 점은 

지역아산병원의 직원과 환자, 지역주민 등의 소식을 전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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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기존에 로봇수술을 경험한 의료진은 물론이고 로봇수술의 장

점을 눈으로 확인한 의료진들도 관심을 갖고 도전하기 시작했다. 

전립선암 환자 수술로 시작된 로봇수술은 외과, 비뇨기과, 산부

인과 등 3개 과에서 활발히 실시됐고, 로봇수술센터의 역할이 더

욱 중요해졌다. 곽재영 로봇수술센터장은 “여러 과에서 로봇수

술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각 과의 요구사항을 조율하는 

역할이 필요했다”고 말한다. 

“로봇수술 장비를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소통이 중

요했어요. 그래서 각 과의 대표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조직해 정

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서로 피드백을 하면서 조율했습니다. 또 의

료진이 고난도 수술 등 새로운 시도를 하려 할 때에도 불안을 느끼

지 않도록 충분히 시간과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데 힘썼고요.” 

지역 주민을 위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 

로봇수술센터의 노력으로 사고 없이 안전하게 로봇수술 

1,000례를 달성하고 더 많은 의료진의 참여까지 이끌어냈다. 현

재 로봇수술 비중은 외과가 가장 높은 40.6%를 차지하고, 비뇨

의학과가 35.6%, 산부인과가 23.8%를 차지하고 있다. 고난도로 

알려진 전립선 절제술이 가장 많이 시행됐고 담낭 절제술과 자궁 

절제술이 뒤를 따랐다. 또 자궁경부암 환자 자궁 절제술, 유문-

보존 췌두부십이지장 절제술, 췌장중앙절제술 등 여러 고난도 수

술에도 성공했다. 

로봇수술센터는 앞으로 로봇수술 장비

를 추가로 도입하고, 고난도 수술 등 실적 

향상, 논문 발표 등을 비롯해 수술관리 데

이터를 축적해서 수술의 질을 높이는 가이

드라인을 구축하는 등 양적·질적 관리가 

이뤄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. 

“기술은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

있다고 생각합니다. 로봇수술 장비가 뛰어

나도 이를 활용하는 의료진의 생각이 중요

한 거죠. 고난도의 수술에 성공했다는 것보

다 환자에게 최선이 되는 수술을 했다는 

것, 그리고 환자가 건강하게 회복해서 퇴원

하는 것에서 보람을 느끼는 의료진의 철학

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.” 곽재영 로봇수

술센터장은 마지막으로 “강릉지역 주민들

이 꼭 서울로 가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생각

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”이라고 의지를 다

졌다.     글 편집부 로봇수술이 진행되고 있는 수술실 현장. 

강릉아산병원 로봇수술센터 입구에 선 곽재영 센터장. 

21아산의 향기 2026. 5. 1. Vol.203


